
골격계

The skeletal system



• 동물의 골격

– 골격이 없는 경우(no skeleton)

– 유체골격(hydrostatic skeleton): 

내부체액이 채워져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원동력 제공

– 외골격(exoskeleton): 

칼슘이나 키틴질의 골격이 몸의 바깥을 구성

– 내골격(endoskeleton):

체내에 단단한 골격이 존재



골격의 기능

• 생명기관의 보호(Protect the vital organs)

• 신체 지지(support for the body)

• 근육 부착 부위(sites for muscle attachment)

• 칼슘 저장장소(a storage area for calcium salts)

• 혈액 형성(formation of blood cells)



현미경적 연구

1. 뼈(bone); 몸을 받쳐주는 기둥, 중요장기보호, 칼슘,인 등의 미네랄 저장

골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골소강

골층판

골세관

골단위

치밀골의 골단위

중심관(하버스관)

골막

해면뼈의 잔기둥

관통관(볼크만 통로)



골조직의 조직 구분

a. 치밀골; 주로 골세포층으로

b. 해면골; 주로 골기질로 구성

c. 골막; 골표면에 단단히 부착



(canaliculi)

(lamellae)

(central, Haversian canal)

(lacunae)



2. 유리질 연골(hyaline cartilage)

예) 관절연골; 신경섬유가 없는 맑고 균질한
기질의 유리질 연골로 형성 핵



3. 섬유연골(fibrocartilage)

예) 디스크(추간원판)

(collagenous fiber)

(추간판)

(척추체)

(후관절)

(척추경)



유리질연골 섬유연골



4. 조밀섬유성 결합조직(dense fibrous connective tissue)

예) 인대(ligament): 뼈와 뼈를 연결
힘줄(tendon): 뼈와 근육을 연결

전방십자인대



사람의 골격

- 중축골격 (axial skeleton): 

두개골, 척주, 늑골, 흉골

-부속지골격 (appendicular

skeleton): 

팔뼈, 흉대, 다리뼈, 요대



형태에 따른 골격의 분류

장골

단골

종자골

편평골

불규칙골



Ulna
Radius

Tibia

Fibula



The Human Skeleton



The Human Skeleton
쇄골(Clavicle)

흉골(가슴뼈; Sternum)

상완골(윗팔뼈; Humerus)

요골(Radius)

척골(Ulna)

슬개골(Patella)

경골(Tibia)

비골(Fibula)

발목뼈(Tarsal bone)

두개(Cranium)

하악골(Mandible)
경추(cervical vertebrae)
견갑골(Scapula)

늑골(Rib)

요추(Lumbar vertebrae)

관골(Ossa coxae)
천골(Sacrum)

손목뼈(Carpals)
손바닥뼈(장골; Metacarpals)
지골(Phalanges)

대퇴골(Femur)

발바닥뼈(Metatarsals)



관절(articulations)

1. 부동관절(immovable joint): 

두개골뼈 사이의 관절

2.   반관절(slightly movable joint): 

척추들 사이의 관절

3.   가동관절(freely movable joint):

팔과 다리처럼 넓은 범위의 움직임 가

능한 관절



a. 경첩관절(hinge joint): 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발목, 손가

락사이, 팔꿈치

b. 절구관절(ball-and-socket joint):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과 회전

이 가능 – 엉덩이, 어깨

c. 활주관절(gliding joint): 서로 미끄러져 움직이는 뼈 사이 –손목

뼈사이, 발목뼈사이

d. 중쇠관절(pivot joint): 한 축으로만 회전이 가능 –목 주위

가동관절의 몇 가지 유형



중쇠관절

절구관절

경첩관절

활주관절
=gliding joint



경첩관절 절구관절

중쇠관절활주관절



중쇠관절 절구관절경첩관절



활주관절
=gliding joint



개구리의 골격모델 제작



개구리(양서류) 골격의 특징

• 성체 개구리의 골격은 단지 몇 개의 뼈 끝 부분(epiphysis)이 연골

(cartilage)로 남아있을 뿐 잘 골화 되어 있다. 

• 개구리는 늑골이 없지만 잘 발달된 척추골의 가로돌기와 가느다란

장골(ilium) 및 미골(urostyle)에 의해 내장이 보호된다. 

• 척추는 9개의 척추골과 1개의 긴 미골로 구성되므로 척추골로 된 앞

쪽 반 만이 굽힐 수 있다. 

• 다른 진화된 척추동물처럼 골격은 크게 몸통 골격과 사지 골격의 2

개 부분으로 나뉜다. 



• 몸통 골격은 두개골, 척주, 흉골로 구성

• 사지골격은 전지연결대와 앞다리뼈 및 후지연결대와 뒷다리뼈로 구

성된다. 

• 뒷다리는 후지연결대의 뒤쪽에 있으며 또 정중선에 가깝게 위치하

기 때문에 도약과 보행 추진력의 대부분은 후지연결대로부터 유래

한다.



Materials

• 해부기, 해부접시, 개구리, 호일, 티슈, 보호 장갑, 증류수

또는 식염수, 과산화수소, 세제, 개구리 사체 수거용 비닐, 

냄비(골격 추출용), 핫플레이트 또는 가스렌지, 접착제, 

락스, 실리콘



Method

1. 살아있는 개구리를 뼈가 다치지 않게 마취제나 공기 주사를 이용

해서 죽인다.

2. 죽은 재료를 해부접시에 놓고 가죽이나 비늘, 큰 살점, 내장 등을

뼈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한다.

3. 솥이나 큰 그릇에 물을 채우고 살점을 대충 제거한 재료를 넣은 다

음 남아있는 살점이 연해질 때까지 끓인다.

4. 재료를 꺼내어 해부접시 위에 높고 남은 살점을 제거한다. 이때 뼈

와 뼈 사이의 인대도 완전히 제거하고 뼈가 서로 붙어있던 자리와

뼈의 위치를 상세히 노트에 그려 놓는다.



5. 잘 떨어지지 않는 살점이 있을 경우 메스 등으로 억지로 떼어내면 뼈

가 상하기 쉬우므로 락스에 잠깐 동안 담갔다 꺼낸 후 제거하도록

한다. 이때 강한 칫솔 등으로 문질러 주면 뼈를 상하지 않고 쉽게 제

거할 수 있다.

6. 완전히 살점이 제거된 뼈들은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과

산화수소 용액(H2O2:물=1:1, 표백제의 역할)에 24시간 정도 담근다.

7. 뼈를 용액에서 꺼내어 물로 씻은 후 그늘에서 말린다.

8. 완전히 마른 뼈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붙인다. 이

때 손실된 연골은 실리콘 등으로 형태를 복원하여 붙이도록 한다.



Radioulna
= Radius + Ulna

Tibiofibula
= Tibia + Fibula

(Talus-복숭아뼈)

종골
(Calcanium-
발꿈치뼈)

미골=



http://blog.naver.com/Po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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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na)

(Radius)

(Humerous)

(Scapula)
(Coracoid)

(Clavicle)

(Sternum)
(Femur)

(Tibiotarsus)

(Tarsometatarsus)



과제

• 본문의 그림 26.5 에서 각 뼈들의 번호를 쓰고 뼈들을 다

른색으로 구분.

• 그림 26.6, 26.7도 각각의 뼈들을 다른 색으로 구분

• 실험보고서 26 작성(1b 제외)

• 골격 모형 완성해서 제출 – 제출 시 골격 명칭(국문과 영

문 모두) 기입해서 제출할 것


